
쇼카손주쿠는 본래 요시다 쇼인(1830~1859)의 숙부인 다마키 분노신(1810~1876)이 주택 근처에 개설한 작은 사설 학교였습니다. 1854년, 쇼인은 시모다(시즈오카현)에 내항한 미국 배를 타고 출국을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. 하기로 송환된 쇼인은 본가에 유폐되었는데, 그 사이에 작은 다다미 방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. 쇼인의 강의는 점차 인기를 끌게 되었고, 이에 따라 더 큰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
1857년 11월, 본가의 부지에 있던 작은 가옥을 지붕에 기와를 얹어 8첩(약 14.6m2)의 단층 건물로 재건축했습니다.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, 재건축한 방도 좁아지면서, 4개월 후에는 쇼인과 문하생들이 협력하여 작은 방 3개, 총 10.5첩(약 19.1m2)을 추가하여 건물을 증축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18.5첩(약 33.7m2)으로 넓어진 후에는 20명에서 30명에 이르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.
현재 보존되어 있는 쇼카손주쿠의 8첩 방은 장지문을 개방하고 있으며, 쇼인 신사를 방문하면 건물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. 방 뒤편 중앙에는 요시다 쇼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. 쇼카손주쿠는 쇼인에게 배움을 얻은 문하생들이 메이지 시대(1868~1912)의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‘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’ 중 하나로 등재되었습니다.
